
폭염, 강풍, 홍수, 폭설 등대비한

가죽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7축 피해를 

보상해 줘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20()1년 

농수산물 등의 재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도입된 

후 2009년「농어업 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입대상 품목 혹讦와 손해평가 기간 감축 등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다만 7隆의 경우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토끼 등 현행 16종을유지하기로 했다.

가입 • 보장기간 1년, 정부가 50%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일종인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25%의 추가지원을 한다.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농가 부담액이 다르다.

보험 판매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적 보험의 

성격을 띠는 만큼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 그치고 않고 지자체와 연결해 

사망가축의 유통을 막고 가축의 방역위생 등 후속 대책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 년 소멸성이며 

가입대상은 표와 같다 .

2012년부터 폭염 특약 도입

특히 최근 몇 년 人이 지독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가축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폭염 특약을 신설했다.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악에 들었다면 돼지와 가금류 등이 

더위로 폐사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나 말의 경우는 이미 기존 가축재해보험 주계약 안에, 사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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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오소리의 경우는 가축재해보험 특약 중 人电 - 긴급도축확장보장 

특약을 통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장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폭염 특약 신설로 가축의 

폭염 폐사를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게 된 셈이다.

화재 대물배상 특약도 신설했다. 축사 특약 가입자에 한해 금년 

들어 지난 4월부터 화재 대물배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축사 특약의 경우는 화재는 물론 강풍이나 홍수, 폭설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실만 보상해 주는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축사 특약은 

건축물관리대 장이나 가설 건축물관리대 장을 통해 적법한 건물임이 

확인되면 이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영향 오리 보상 가장 커

그렇다면 지난해 보험금 자급현황은 어땠을까? NH농협손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금농가의 가입금액은 총 3000억 원 수준, 

보험료는 130억 원이 납부됐고, 돼지는 가입금액 2조 원, 보험료 

440억 원이 납부됐다. 보험금은 가금의 경우 710건 약 136억 원, 

돼지는 총 622건 약 270억 원이 지급됐다.

보상 내용을 보면 돼지나 7 启류 모두 질병 피해보다는 태풍 볼라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 

사육 밀집지역인 전남 피해가 컸던 관계로 보험사 손해율을 보면 돼지 

58.5%, 닭 84%인데 반해 오리는 327.5%의 기록적인 손해율을 

기록했다. 돼지는 화재나 전기위험 등의 보상건수가 많았고 폭염피해 

지급현황도 7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飽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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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말 가금 기타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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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특약)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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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 생후만 2개월이상3세미만
•젖소

一 생후만 2개월이상〜8세미만

한우젖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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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마

닭/오리/뀅 

메추리/타조/ 

거위

•사슴 •양

-생후2개월 

이상

•꿀벌/•토끼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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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